
EU-한국, 조선 무역분쟁 본격화
EU, 한국기업 불공정경쟁 조사 … LNG선 80% 장악에 불만

유럽연합(EU)은 5월7일 한국 조선업계가 EU 조선업계들과 불공정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조

사 결과를 채택했다.

파스칼 라미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한국 조선업계의 불공정 경쟁에 관한 새로운 질문서는 1차 조사가 시

작됐을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분야에 관한 자료들을 근거로 EU 조선업계가 2001년 12월 제출한 것이라고

소개했지만, 조사결과는 회원국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극비 문서 라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대신 조사결과는 5월말 열릴 유럽위원회 산하 무역장벽위원회와 6월 있을 산업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조선업계는 특히, 한국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자신들이

이 시장에서 밀려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U는 극비문서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자국 업계에

부과하고 있는 보조금 제한조치를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자국 업계에 대한 보조금 증액과 함께 한국 조선업계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EU의 부당한 보조금 혜택 제공 주장을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EU 역시 역내 조선업

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 30척의 LNG선을 수주해 전세계 LNG선 사업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에는

47%를 수주했다.

반면, EU가 2001년 수주한 LNG선은 2000년의 21%에서 크게 하락해 전체의 7%에 그쳤다.

유럽위원회는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역내 조선업계의 주

장에 따라 2000년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1차 조사를 시작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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